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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불편

UN이지정한물부족국가, 대한민국. 우리에게물부족문제는먼훗날의일이아니다. 2011년에

는전국적으로팔당댐저수량의약8배에달하는20억톤의물부족이예상된다. 

그렇다면대책은무엇인가. 그중하나가바로빗물의재활용이다. 빗물은무분별한물사용

으로수돗물이고갈되었을때차선책으로사용하면되는대체수자원이아니다. 

빗물은바로수자원그자체이다. 환경선진국인독일의빗물재활용우수사례와함께우리나

라물부족과빗물재활용의현실에대해알아보자.

우리나라물순환체계의심각한변화

지구담수자원의수원은크게빙설과빗물로나뉜다. 빙설이거의없는우리나라의경우유일한

수자원의원천은빗물뿐이다. 그러나도시화진전에따른불투수면증가로빗물이한번에빠져나

가는등서울시전역이지난40년간급격한도시화과정을겪으면서물순환체계가심각하게변화

하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

도로가콘크리트로뒤덮여있어빗물이스며들지못해가뭄때는토양이물기를머금고있는

양이줄어도시열섬화현상을가중시키고, 지하수로흘러가는빗물도크게감소해도심내하천

이점점건천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땅에흡수되지못하고콘크리트, 아스팔트도로등으로한꺼번에빠져나가는빗물은연

강우량의절반에육박할정도로늘어, 여름철집중호우때저지대지역의침수피해를일으키는

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

독일의철저한빗물재활용

독일베를린남쪽어느마을의서민아파트단지. 이곳의3층아파트3개동은독일에서수돗물을

가장적게쓰는곳중하나다. 1인당하루물소비량이65리터다. 물을아껴쓰기로유명한독일

인의평균물사용량(129리터)의절반수준이다.

그렇다고이들이특별한절수제품을쓰는것은아니다. 비결은하늘에서떨어지는빗물을재

활용하는것이다. 이아파트에는빗물을모아내려보내는홈통이줄지어늘어서있고, 이홈통

을통해옥상에떨어지는빗물이모여지하탱크로보내지는것이다.

지하의저장탱크는아파트부지는물론주변도로에떨어지는빗물도모은다. 이빗물은모

래와자갈층을통과시키는자연여과와미생물을키워유기물을갉아먹게하는과정을거친뒤

다시자외선으로살균처리를한다. 독일수돗물기준치(3.5㎎)보다도적기때문에마셔도되는

물이다. 이곳주민83가구200여명은이물을화장실용수와정원용수, 청소용수등허드렛물뿐

만아니라세탁용수로까지쓴다. 이렇게이아파트주민들은벽의홈통을통해옥상에떨어지는

빗물을모아활용함으로써수돗물사용량을절반으로줄 다.

독일에서는지붕에서빗물을받아지하저류탱크에서침전시킨뒤다시재활용하는집이매

년5만∼6만여가구씩늘고있다. 또건물옥상을정원으로가꾸거나아스팔트포장부지를녹지

로바꾸는건물도늘고있다. 베를린의새도심으로건립된포츠담광장의19개복합건물옥상의

대부분이흙으로덮여있는것도이같은이유에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서울시를중심으로물순환을분석한결과, 물부족현상이해가갈수록

심화되고, 집중호우시에는저지대가침수될우려가제기되고있다고한다.

조금번거롭겠지만빗물을모아재활용하는것! 점점고갈되어가는소중한자원인물을아

끼고홍수및가뭄과같은갑작스런자연재해도막는그야말로즐거운불편이아닐까?

빗물은 무분별한 물 사용으

로 수돗물이 고갈되었을 때

차선책으로 사용하면 되는

대체수자원이아니다. 

빗물은 바로수자원그자체

이다. 조금 번거롭겠지만 빗

물을모아재활용하는것!

수자원도아끼고재해도막는

그야말로 즐거운 불편이

아닐까?

빗물의재활용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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